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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trobras, 리우유전 개발 본격화
리우 북쪽 연안에 2012년까지 400억달러 투자 … 세계 5위권 진입

브라질 국영 에너지기업인 Petrobras가 2012년까지 리우데자네이루의 유전 개발 등을 위해 400억달러를 투

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조제 세르지오 가브리엘리 Petrobras 회장은 “Petrobras의 2008-12년 투자 계획에 따른 전체 투자액 1124억

달러 가운데 36%에 해당하는 405억2000만달러를 리우지역에 집중 투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Petrobras는 리우 북쪽 대서양 연안의 캄포스만에 위치한 론카도르, 마를림, 마를림 술, 마르림 레스테, 파

파․테하 등 광구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.

캄포스 유전에서 생산되는 석유 및 유도제품은 브라질 전체 생산량의 80%를 차지하고 있다.

또 과나바라만에 석유화학 복합단지 및 액화천연가스(LNG) 터미널 등 대형 에너지시설 건설도 추진할 예정

이다.

Petrobras는 최근 2012년 완료를 목표로 한 1124억달러 수준의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유전개

발, 정유 및 유통․판매, 천연가스 및 석유화학, 바이오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.

이에 따라 현재 세계 10-15위권인 에너지기업 순위를 5위권으로 높일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

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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